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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반세포, 그리고 근섬유세포에서 각기 다른

색깔의 형광단백질을 발현시켜 표지한

유전자조작 마우스를 이용하여, 동물이 살아있는

상태에서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실시간으로

관찰하는 생체 내 영상법으로 슈반세포가 원래의

경로를 통해 신경이 재생하는 것을 도울 뿐

아니라, 한 신근시냅스에서 인근 시냅스로 직접

자라는 우회경로의 신경재생도 유도함을 밝혀냄.

연구내용

기대효과

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요 문제인 근감

소증(sarcopenia)의 한 원인으로 신근 운동단위의

증가가 알려져 있음. 흥미롭게도 신속한 신경기능

회복을 위한 우회경로의 신경재생이 반복되면서

신근운동단위의 증가를 일으키게 되고, 이로 인해, 

역설적이지만 근감소증을 유발한다고 사료되기

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함. 생체 다광자

현미경은 생명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생

체 내 영상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

기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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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 뇌와같은조직의생체내영상법을위한생체다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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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1] 정상신경(a)에서신경손상(b,c) 후슈반세포(붉은색)를

따라우회경로로재생하는신경(초록색)


